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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모욕죄로 형사고소

- 중대한 형사법 위반 혐의자는 법무부 장관 자격 없다 -

일시: 2019. 8. 20. (화) 11:30 /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

1.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은 지난 8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베스트셀러인 ‘반일 종족주

의’의 저자들에 대해 ‘부역․매국 친일파’라고 모욕하고, 위 책에 대해 ‘구역질나는 내용의 책’이라

고 원색적으로 비난하였다. 책의 내용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의 존립근

거를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였다고 헐뜯으며, 시민은 저자들을 ‘친일파’

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는 표현까지 했는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교수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더욱이 위 책의 대표 저자는 서울대학교 선배 교수이다.

2. 조국 후보자의 이러한 표현들은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며, ‘매국, 친일파’ 등이 표현

으로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는 매우 많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교수로서 이러한 법리

를 모를 리 없는 조국 후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명백히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망

언을 쏟아내는 것은 법률을 무시하는 태도로서 이미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형법을 안 지키는 형법교수, 법무부

장관을 원하지 않는다.

3. 책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로서 비판

과 반박하여야 할 것이며, 저자들은 얼마든지 이를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경

제학자들이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책을 읽어보지도 않은 것처럼

비난과 모욕적인 발언만 함으로써 자신의 명예와 위신을 스스로 실추시켰다. 조국 후보자는 이제

라도 책의 어떤 내용이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근거를 밝혀주길 바란다.

4. 조국 후보자는 이미 사모펀드 투자약정 문제, 가족 운영 회사 및 상속 문제, 딸의 장학금 수혜 문

제, 사노맹 관련 사상문제, 위장전입 문제,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 장남의 수차례 입영연기 등 셀

수 없을 정도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번 모욕사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드러내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저자들은 대리하여 조국 후보

자를 모욕죄로 고소하며, 조국 후보자는 이에 맞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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